
[보도자료] 박찬욱 감독과 배우들이 들려주는 ‘동조자’의 모든 것!
코멘터리 영상 & 제작기 영상 공개!
2024. 5. 14.

2024. 05. 14. – 플릭스패트롤(FlixPatrol) 기준 글로벌 TV Shows Top10 부문에서 4주 연속 TOP 10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고 있
는 ‘동조자’가 박찬욱 감독의 다채로운 비하인드가 담긴 특별 코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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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코멘터리 영상은 쇼러너로 참여해 제작·각본·연출을 맡아 새로운 도전을 한 박찬욱 감독의 이야기를 담았다. 박찬욱은 “소설
을 읽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와 너무 유사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다”라며 한국인 감독으로서 원작 소설에 동
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. ‘대위’의 자술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원작 소설에 대해서 “자술서를 쓰는 장면들과 그 자술서를 읽
은 사람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장면들 이 두 가지를 활용해 내러티브를 짤 수 있었다”라며 독창적인 스타일로 완성시킨 ‘동조
자’의 스토리텔링 작업 방식도 공개했다.



여기에 설득력 있는 캐릭터 설정이 흥미를 배가시킨다. 그는 “시청자도 설득할 수 있고, ‘정치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무
엇인가’라는 점이 결국 눈동자 색깔이었다”라고 전하며 ‘대위(호안 쉬안데)’의 외형적 설정의 비하인드를 전했다. 또한 1인 다 역으
로 창작해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캐릭터에 대해 “‘하나의 존재다’ 그런 깨달음이 중요했다. ‘몸통은 하나다’라는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마지막으로 “어떤 이념, 어떤 사상, 그 어떤 이상주의가 됐든 개인에게서 출발해야 하고 개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
싶었다”라고 밝힌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자아를 탐색해 본 이들이라면 절로 고개를 끄덕일 법한 몰입도 높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
을 끌어올린다.



한편 지난 주말 공개된 ‘사이공 탈출’이라는 제목의 ‘동조자’ 제작기 영상에서는 작품에 출연한 베트남 배우들의 진솔한 목소리가
담겼다. 베트남 배우들은 ‘동조자’를 통해 베트남전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.

특히 실제 베트남전 당시를 직접 경험한 ‘장군’ 역의 배우 ‘또안 레’는 베트남 탈출 당시를 떠올리며 “그 상실감에 대해 잘 안다”라고
표현해 가슴 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연기였음을 전했고, ‘장군 부인’ 역의 배우 ‘키 두옌’ 역시 “제 자신을 연기한 기분이었다”라며
전쟁의 참상을 리얼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.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“베트남전 시대에 자란 아이로서 그걸 이해하
려 애썼다”라며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이야기임을 전했다.

쿠팡플레이 독점 HBO 오리지널 리미티드 시리즈 ‘동조자’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, 1화씩 공개되며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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